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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층의 지방생활 활성화를 위한 
일본의 ‘후루사토(고향) 워킹홀리데이’

○ 개요 

- 일본 도시지역의 젊은이들이 휴학/휴가를 이용해 지방에서 일하며 생활해보는 ‘후루사토(고향) 

워킹홀리데이’제도를 도입(2017년)하였음

- 이는 18∼30세의 젊은이가 전용 비자를 받아 1년 안팎으로 해외에서 일하며 관광하는 워킹

홀리데이 제도를 본떠 일본 국내에서 청년층의 지역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만들어졌음

- 인구가 줄어든 지방에 체류자를 늘려 활력을 불어넣고, 만성적인 일손 부족을 해소함과 동시에 

지방으로의 이주를 촉진함

- 장기 이주보다는 가볍게 참가할 수 있고, 여행만으로는 느끼기 어려운 지역의 실생활도 체험할 수 

있도록 하여 장래적인 관계 인구의 확대를 목적으로 함

○ 추진 배경

- 일본은 본격적인 인구감소 및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지역 커뮤니티의 쇠퇴, 지역인재 부족 

그리고 재정 악화 등의 문제가 표면화되고 있음

- 국토교통성의 보고서1)에 따르면, 성공적인 지방창생을 위해서는 행정 중심의 대책만으로는 

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다양한 주체가 지역 만들기에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음  

- 지금까지 외부 인재와 협력하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왔음(표 1)

｜ 표 1 ｜ 2010년 이후의 주요 시책

시책 시기

지역 살리기 협력대 2009년∼

지(地/知)의 거점정비사업 2013년∼2015년

지(地/知)의 거점대책을 통한 지방창생추진사업(COC+사업) 2015년∼2019년

후루사토 워킹홀리데이 2017년∼

출처: 髙濱 優子, 今永 典秀, ふるさとワーキングホリデーを活用した 地域創生インターンシップ, グローバルビジ
ネスジャーナル, 2021, 7 巻, 1 号, p. 56-63

1) 국토교통성(2018), ‘이후의 공조에 의한 지역만들기 방법 검토회 정리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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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014년도에는 ‘마을/사람/일자리 창생법’의 시행으로 도쿄 일극집중을 해소하고 지방취업률 

향상을 목표로 한 U턴/I턴 취업 촉진 사업이 각지에서 추진되었음

- 이와 함께 2015년도부터는 전국 42개 대학을 중심으로‘지(地/知)의 거점대책을 통한 지방

창생추진사업(COC+사업)’을 시행하여 대학 진학 및 졸업 후 취직 시의 도쿄권 유출을 완화

하고자 하였음

- 하지만 마을/사람/일자리 창생종합전략의 KPI 검증팀은 2017년도 지역 취업률이 당초의 

목표치에 달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함

- ‘지역 살리기 협력대’는 활동 거점이 되는 지역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

일정 기간 동안 지역에 거주하며 지역주민의 생활 지원 등 지역협력활동을 하면서 지방 정착을 

도모하는 시책임

- 하지만 ‘전입신고’라는 전제조건이 장벽이 된다는 논의가 있었음

- 후루사토 워킹홀리데이는 총무성의 주도하에, 지역과의 관계 및 지역의 실생활 체험을 목적으로 

2017년에 시작하여 첫해 8개 지자체(홋카이도, 후쿠시마, 효고현, 나라현, 야마구치현, 애히메현, 

사가현, 쿠마모토현)가 참가하였음

○ 제도의 개요 및 목적

- 후루사토(고향) 워킹홀리데이는 ‘지역에 사람과 정보의 흐름을 창출하는 프로젝트의 하나’로, 

도시에 사는 젊은 사람들이 일정 기간 동안 지방에서 생활하면서 일하여 수입을 얻고, 지역

주민과의 교류와 배움을 장을 통해 지방에서의 생활을 체험하는 것임

- 많은 젊은이들이 일단은 가볍게 지방에서 취업체험(인턴)을 하면서 지역의 매력을 느낄 수 

있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음

- 그 목적은 장기적인 ‘정주인구’도, 단기적인 ‘교류인구’도 아닌 지방 혹은 지역민들과 다양하게 

관계하는 ‘관계인구’로써, 중장기적인 미래의 이주 및 정주로 이어지게 하는 것임 

- 2019년 말 기준 참가자는 약 2,500명으로 주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, 취업

빙하기세대의 30대, 40대도 일부(8.5%) 참가하고 있음

｜그림 1 ｜후루사토 워킹홀리데이 개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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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추진 체계

- 총무성은 전용 포털사이트 운영, 설명회 실시 등 홍보지원을 실시함

- 지방공공단체는 지역주민과의 교류나 배움의 장으로서 지역의 매력과 특색을 살려 그 지역에서만 

가능한 프로그램을 참가자에게 제공함

- 참가자는 지역 농가나 기업 등에 종사하면서 수입을 얻으며, 지역과의 관계를 만들어 지역에서의 

생활/취업/여가 체험이 가능함

- 후루사토 워킹홀리데이에 필요한 경비에 대한 특별교부세조치 : (대상경비의 상한액) 1단체당 

15,000천엔+5천엔x전체 참가자의 총 체재일 수

출처: 카고시마판 후루사토 워킹홀리데이 추진사업 (https://www.city-kirishima.jp/)

｜ 그림 2｜카고시마현의 후루사토 워킹홀리데이 실시체제 

○ 실적 

-  후루사토 워킹홀리데이 사업을 통해 6년간 약 3,800명(2022년 3월 기준)이 지역에서의 

생활을 체험하였음

- 그중 약 90명(약 2.3%)이 지역 정주로 이어짐

- 체험자의 91%가 만족한다는 의견이었고, 그중에서도 81%는 재방문 의향이 있다고 답하는 등 

체험자로부터 고평가되고 있음2)

2) 후루사토 워킹홀레데이 포털사이트(https://furusato-work.jp/overview/) (2022.11.16. 열람)

https://furusato-work.jp/overview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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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오키나와현 후루사토(고향) 워킹홀리데이 사례

- 오키나와에서는 2018년도부터 워킹홀리데이 제도를 시행하여 2018년도에는 50명이 참가

하였음

- 고용기업, 지역에 따라 참가자의 업무 내용이나 여가 활동의 내용이 상이하여 각 지역의 선배 

이주자(내비게이터)가 지역에서의 교류나 여가 활동 및 생활 전반을 서포트함

- 수도권에서의 합동 모집 설명회와 대면 상담회 그리고 WEB 상담회 등을 통해 참가자의 

참가동기와 고용자의 고용환경에 맞는 ‘온라인 이주상담’을 진행함

- 2020년 코로나 확산 이후에는 후루사토 워킹홀리데이를 응용하여 ‘일하는 방식 개혁’의 

이념을 적용한 ‘부모 아이 워케이션(Workation : Work+Vacation)’을 기획함

- 통상의 워킹홀리데이는 일에 비중을 두고 있지만, ‘부모 아이 워케이션’은 집안일, 육아, 일, 

여가의 균형 잡힌 지역 생활이 가능하도록 함

- 참가 요건으로 원격업무가 가능한 부모, 자녀의 섬 유학에 관심이 있는 가정으로 대상자를 

제한하였고, 시행 첫해인 2020년 3월에 4개 가정이 참가하였음

- 행정적으로는 ‘풍부한 관계인구 창출’, 지역적으로는 ‘아이들의 소리가 넘쳐나는 지역’의 선

순환을 만듦

｜ 표 2 ｜오키나와현의 모집내용 예)

기업 일람 ⦁https://okinawa-iju-wh.jp/campany/

체재 기간 ⦁15일~30일간 (기업에 따라 상이)

임금 ⦁시급 792엔 (오키나와현 최저임금)(기업에 따라 상이)

채용인원 수 ⦁각 지역 1명 (기업에 따라 상이)

모집 기간 ⦁2021년 4월-2022년 2월경까지

대상자 조건

⦁18세 이상인 자

⦁오키나와현에 거주하지 않는 자

⦁기간 중, 현지에 제채가능한 자(지역 이벤트, 체험투어에 참여 가능한 자)

오키나와현의 지원하는 것

⦁숙박비 일부 (상한 1박 4,000엔), 

⦁체재 지역에서의 이동 수단(필요한 경우)

⦁교류 이벤트, 배움의 장 제공 

참가자가 부담하는 것

⦁숙박비 일부(1박 4,000엔 초과분)

⦁체제 기간 중의 식사비

⦁거주지에서 근무지까지의 왕복 교통비

⦁고용보험 등 보험료

출처: 오키나와 이주의 바퀴(https://okinawa-iju-wh.jp/outline/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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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시사점

- 우리나라도 산업화 이후의 대도시 과밀 현상과 함께 급격한 인구감소로 인해 비수도권의 많은 

지역(2021년, 전국 89개 지방자치단체를 ‘인구감소지역’으로 지정3))은 소멸 위기에 놓여있음

-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일본의 시책 중 ‘젊은이들에게 지방에서의 직업체험과 생활

체험, 여가활동을 가능하게 지원’하는 ‘후루사토(고향) 워킹홀리데이’에 대해 소개하였음

- 후루사토 워킹홀리데이의 전신이었던 ‘지역 살리기 협력대’는 전입신고를 하고 주민등록을 

지역으로 옮겨야 하는 부담이 있다는 점을 보완하여, 보름에서 한 달 정도(지역 및 기업에 

따라 상이함)의 여행보다는 길지만, 이주보다는 짧은 기간 동안 지방에서의 일과 생활, 사람을 

경험할 수 있도록 고안했음

- 오키나와현의 경우, 코로나 확산 이후에는 원격업무가 가능하고 자녀를 동반한 가정 단위로 

모집하는 등 각 지자체는 지역의 주산업과 실정에 맞게 다양한 형태로 실시하고 있음 

- 참가자의 참가동기와 고용하는 측(지역/기업/사업주)의 니즈를 알맞게 매칭하기 위해서는 선배 

이주자의 내비게이터 역할, 대학교와 지역의 코디네이터 역할, 행정의 서포터 역할이 중요함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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